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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88번  임하소서 구세주여  

예물준비성가 221번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168번 

515번 

 오묘하온 성체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파견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Edward Oh • Justin Park • Julia Jun 

8시 미사 Jake Moon • Olivia Baek • Nathan Kim 

9시 30분 미사   Sara Kim • Joseph Kim • Mari Stella Chi 

11시 미사  Katherine Park • Ruby Evans • Julie Kim 

5시 미사  전가별 • 박여원 • 오유나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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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목단상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대림 첫째 주일은 추수

감사절이 끝나고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야 대림의 의

미를 되새기며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마음의 준비와 

성당의 준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준비도 마음을 준비하는 것만큼이

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느끼며 

배우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합

니다. 보지 않으면 그것이 거기에 있는지 믿기가 힘듭

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

나 우리가 배우고 아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

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

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직설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비주얼 작업은 우리 모두의 느낌을 함께 나

눌 수 있습니다. 파란 상록수인 크리스마스트리를 보

면서 우리는 성탄을 느끼고 그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성당에 아름답게 장식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천 년 전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치 두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가 됩니다.  

 

  성당을 장식하고 집안의 리빙 룸에 잘 장식된 크리

스마스트리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과 그 주

위의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그저 방안을 예쁘게 장식

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 탄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루

카 복음에서 아름답게 서술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살아서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벅차게 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대림 둘째 주일을 지내며 우리는 예수님 탄생

이 가져오는 기쁨과 평화를 상상해 봅니다. 그 기쁨과 

평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

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코비드로 찌그러진 우리의 일상과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안감은 우리의 어깨들 짓누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깊

게 합니다. 지금은 눈먼 이가 다른 눈먼 이를 인도하

는 것처럼 세계의 모든 정책이 불안합니다. 경제 분석

가들은 다가오는 불황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우크라

이나 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

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드디어(?) 뉴욕이 세계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물가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이 뉴스

를 알려주는 아나운서는 “뉴욕, 축하합니다.” 하고 자

조 섞인 웃음을 비꼽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도 참 힘

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 예수님

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일고 전

쟁이 일어나도 무서워하지 말고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고통스럽겠지

만 종내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가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불안한 세상에 불확실한 미래

를 향해 가지만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을 버

티고 내일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문이 비록 ‘좁은 

문’이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열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함께 더불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그 문을 지나

면 어두운 구름이 갈라지고 햇살이 비추듯이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는 걱정과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호기심과 설

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하는 힘이 있

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날씨에도 어깨를 펴고 몸을 들

썩이며 춤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어 온몸을 움츠리게 해도 즐겁게 거리를 활보하게 하

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희망입니다. 소풍을 

설레며 밤새 기다리는 아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

다리며 우리의 기쁘고 평화로운 날을 고대합니다. 그 

고대가 설렘을 줍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타임즈 일면에 학생 합창단이 맨해

튼의 성 요한 성당에서 연습하는 사진이 크게 나왔습

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합창단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성가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오

히려 그 희망을 전하러 뉴욕까지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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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

으니 곧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며 회개하며 주님이 오

시는 길을 마련하며 곧게 내라고 세상에 외칩니다. 죄

인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회개를 하여 그 열매를 맺

으라고 합니다. (마태오 3: 1-12) 

 

  그런데 죄인들이 희망이 없다면 회개할 이유가 없습

니다. 절망한 이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

에게 회개할 기회는 용서를 통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점을 확인시켜주십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용서의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

십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희망은 바로 회개의 이유

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 같은 듯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길 같으나 다릅니다. 세상

의 길은 경쟁을 하지만 우리는 함께 더불어 갑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 합

니다.  

 

  믿는 이들이 뒤돌아보는 것은 미련이 아니라 뒤쳐진 

이들을 독려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이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미련이거나 뒷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는 같은 듯 다릅

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 표현되는 사랑의 차이입니

다.  

 

  대림 시기의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

느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무서워하거나 걱

정하기보다 희망의 설렘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점점 더 깊은 겨울로 들어가면서 날씨는 더욱 차가

워지고 세상은 더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굳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따듯해지고 훈훈해지

길 바랍니다. 대림의 은총이 우리 가슴 속에서 믿음이

라는 녀석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 주길 바랍니

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이것입니

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오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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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St. Paul 의료선교  

성탄 제대꽃 봉헌 안내  

 

성탄반 예비자 세례일정  대림 제2주일  

첫째 주일 (12월) 

 공동체 소식                                                                                                                    

특별헌금  

유아세례 

유아세례 부모교육  

성탄반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오전 판공성사  

오후 판공성사  

대림피정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 성야 미사  

12월 24일(토)  8 p.m. 미사, 7:30 p.m. 캐롤링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12월 25일(일)  8 a.m. 미사, 9:30 a.m. 미사, 

        11 a.m. 미사, 5 p.m. 미사 

송년 감사 미사   

12월 31일(토)  8 p.m. 미사 

새해 미사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성수  

성수를 기존의 성수대와 자동 성수기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동 성수기를 선호하시는 분은   

자동 성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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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알 림 

주보 광고주 모집  

알 림 

본당 목표액 : $158,324.00 

봉헌된 금액 : $125,079.48 일시 : 12월 9일(금)  7 p.m.   

장소 : 정토마스 교육관  

로사리오회 메주주문 

주일학교 고등부 피정  

날짜 : 12월 16일(금) - 12월 18일(일)  

장소 :  

주소 : 440 W Neck Rd., Lloyd Harbor, NY  

학년 : 9학년 - 12학년 

2022 나눔과 기쁨 (연말 이웃돕기 행사) 

로사리오회 빈병수거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쇼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필사 4차 점검  

 

복사단 음식판매  

맛있는 떡볶이와 시원한 소고기 배추 무국을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단원모집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도네이션  

 

교구 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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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강석구, 장택규, 최창영, 김민지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알 림 

효주회 월례회 

일시 : 12월 4일 (오늘)   12:30 p.m.  

장소 : 정토마스 교육관  

반모임 

Flushing 1구역 1반   

구역분과 월례회겸 송년회  

일시 : 12월 6일(화)  6 p.m.    성당 친교실  

봉사자의 밤  

12월 5일(월)  6 p.m.—9 p.m.   성당 친교실  

Bayside 구역 3반   

생활 상담소  

12월 11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연령회 월례회 

일시 : 12월 4일 (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요셉회 월례회  

일시 : 12월 13일(화)    

시간 : 10 a.m. 판공성사, 11 a.m. 월례회 

           12 p.m.부터 점심식사합니다.   
 

요셉회 총회 및 연말파티   

일시 : 12월 20일(화)  12 p.m. 성당 친교실   

Flushing 2구역 3반   

생활 상담소 휴무   

12월 25일(일) 생활 상담소는 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  

일시 : 12월 11일(일)  1:30 p.m.—4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월례회  

12월 11일(일)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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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2022년 12월 4일 







1st Sunday in Dec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December 4, 2022 

Special Collection 

2022 Annual Catholic Appeal 

10 

Christmas Show  
Date and Time : Dec. 18th (Sun)   12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Infant Baptism  

Parental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St. Paul Medical Mission in 2023  
Date : May 26th (Fri), 2023– June 1st (Thu), 2023 

Where : Bolivia San Antonio & Santa Cruz  
We are looking for medical practitioners from dif-
ferent fields of medicine to volunteer.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If you would like to donate, please also con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Flower offerings for the Altar  
(Advent and Christmas season)   
To welcome Baby Jesus into our hearts as we wait for 

his arrival, we are receiving offerings of Christmas flow-

ers. If you would like to offer flowers for the altar, 

please inquire at the church office. (718) 321-7676   

High School Retreat  
Grade : 9th—12th Grade 
Date : Dec. 16th(Fri) 4 p.m. - Dec. 18th (Sun) 5 p.m.  
Location :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Address : 440 W Neck Rd., Lloyd Harbor NY 11743 
Questions : Juliana Chong (929) 928-1487

Advent Confession  

Date : until Dec. 31st (Sat)                                        

We accept cash and gift cards.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in all do-

nations on the parish council help desk.  

Date : Dec. 4th (Today)   
Time: 8 a.m.—1 p.m.  

English Ministry For Ages 18+ (Cornerstone) 
Come join us to share the gospel and serve our parish  
When : Every 1st and 3rd Sundays of the Month  
Time : After 9:30 Mass unless noted otherwise 
Where : Chapel Room in the education center 
Hosted by : Cornerstone  
* Coffee will be served 

The Nativity of the Lord (Midnight Mass)  
There is 8 p.m. mass and 7:30 p.m. Christmas Caroling 
on Saturday, Dec. 24th.  

The Nativity of the Lord (Day Mass)  
There is 8 a.m. mass, 9:30 a.m. mass, 11 a.m. mass, and  
5 pm mass on Sunday, Dec. 25th. 

The End of Year Mass  
8 p.m. mass on Saturday, Dec. 31st.  

The New Year Mass   
There is 8 a.m. mass, 9:30 a.m. mass, 11 a.m. mass, and 
5 p.m. mass on Sunday, Jan. 1s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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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he Second Sunday of Advent 

Weekly Homily                                                                                                                                                     December 4, 2022 

 Today’s gospel focuses on the fearsome firebrand John the Baptist. The son of Zechariah, a 
priest, John could have followed in his father’s footsteps except the blazing fire of God’s righteous-
ness burned within his breast. He saw the Temple as compromised and Jerusalem as corrupt. He had 
no time for King Herod, a Roman puppet with shaky claims to the throne. So John set up shop in the 
wilderness. This reminded the Jews of their exodus from Egypt when they dwelt in the desert and re-
lied on God to protect and feed them. John’s clothing was camel skin, his food locusts and wild hon-
ey. His message was clear: if we stand with God, we do not need Jerusalem or the Temple. God will 
provide. 
 
 This story always reminds me of when I was teaching catechism in Korea, preparing adults for 
baptism. When one young man heard about the locusts and wild honey, he couldn’t help but blurt out, 
“That’s disgusting.” But before I could agree with him, he clarified, “I hate honey.” One person’s del-

icacy is another one’s nastiness. (And for the record, I think 메뚜기 are delicious! Everything tastes 

better with sesame oil and salt.) The point of John the Baptist’s diet was his total reliance on God. 
And thus he was free to denounce the lifestyles of the Sadducees and Pharisees, who used religion to 
get rich while neglecting the spiritual needs of the people. What about us? Do we silence the gospel in 
order to get power or money? Or are we willing to risk what we have in order to bring the justice, 
love, mercy and forgiveness of God into our wayward world? 

  
 

 For the Church and Pope Francis, its leaders and all its people: that those who seek help may find wis-

dom, understanding, counsel and strength,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live in places of discord and oppression, especially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their 
faith: that the peacemakers help pave the way towards understanding and the ligh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bold prophets and humble listeners, for those who live the Gospel of Jesus: that our hearts be 

open to the way of the Lord, especially in this Advent season,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caretakers and guardians of the elderly and the very young: that the Holy Spirit gives them a 
renewal of strength, compassion and forbearance needed to care for their charges. We us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nd Sunday of Advent                                                                                                               December 4, 2022 (Year A) No. 2609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72:1-2, 7-8, 12-13, 17 

◎  Justice shall flourish in his time, and fullness of peace forever  
○  O God, with your judgment endow the king, and with your justice, the king’s son; He shall govern 

your people with justice and your afflicted ones with judgment. ◎ 

○  Justice shall flower in his days, and profound peace, till the moon be no more. May he rul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 

○  For he shall rescue the poor when he cries out, and the afflicted when he has no one to help him. 

He shall have pity for the lowly and the poor; the lives of the poor he shall save. ◎ 

○  May his name be blessed forever; as long as the sun his name shall remain. In him shall all the 

tribes of the earth be blessed; all the nations shall proclaim his happiness.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11:1-10 (4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15:4-9 

Communion Antiphon 

   

 

Prepare the way of the LORD 


